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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공교육 현장에서 읽기와 쓰기는 학령기 아동의 학업 성취 및 

적응의 핵심역량이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 읽기와 쓰기 

발달의 결함은 지속적인 학습의 어려움을 가져온다(Kim, 2021; 

Kim & Pae, 2025). 제주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읽기

에 어려움이 있는 초등학생이 9.3%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해(Yoo 

et al., 2018) 미국의 경우도 초등학생의 약 10~12%가 특정과목

에서 성취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한 것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

다(Grigorenko, 2007). 이러한 문해력의 부진은 단순히 국어 교

과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 교과의 학업 성취도 저하와 학교생활에

서 학습에 대한 자신감과 자아존중감 하락을 야기하기도 한다

(Ministry of Education, 2025; Moon & Kim,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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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이 정상수준으로 인지 및 구어를 사용한 언어능력에서의 

어려움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읽기 해독과 철자쓰기에 어려움을 

보이는 아동을 난독증 위험군으로 분류하고 있다(Kim & Pae, 

2025; Ministry of Education, 2025). 난독증은 단순히 글자읽

기나 쓰기 시에 지연뿐만 아니라, 말소리, 즉 개별 음소를 분리

하고 조작하는 음운인식능력의 어려움을 동반하는 경우가 대부

분이다(Kang, 2025; Won et al., 2020). 난독증 위험군 아동들

은 학령전기 혹은 학령초기에 문자와 소리 간의 대응 관계를 형성

하는 데 혼란을 경험하고 자소와 음소의 대응에 어려움으로 한글 

습득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한국어는 글자와 소리 대응이 비교적 

투명한 표음 문자 체계로 자소와 음소가 일치하는 단어와 자소가 

실제 발화되는 음소와 일치하지 않는 자소-음소 불일치 단어가 공

존한다. 이와 같이 자소-음소 동일하게 일치하는 단어 외에도 연음

화, ㅎ탈락, 경음화, 비음화와 같은 복잡한 음운 변동 규칙이 적용되

는 해독에서는 난이도가 상승하게 된다. 난독증 위험군 아동들에게 

단순히 낱자를 읽는 수준을 넘어 다양한 음운변동이 단어 내, 단어 

간 나타나는 문장을 빠르고 정확하게 읽는 해독과정은 유창한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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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Kang, 2025; Kim & Pae, 2025).

학령기 아동에게 읽기는 기본적인 학습능력으로 교육현장에서

는 난독증 위험군 아동들을 조기에 선별하여 이에 대한 중재에 관

심이 높아지고 있다(Ministry of Education, 2025; Moon & Kim, 

2026). 이들은 수학이나 타 과목에서는 수행력이 읽고 쓰는 것에 

비해서 나쁘지 않고, 또래와의 사회적 관계 형성에서도 큰 어려움

을 보이지 않아 교사나 학부모가 단순히 ‘학습 의욕 부족’이나 ‘늦

된 아이’로 오인하기 쉽다. 실제 각 시ㆍ도 교육청마다 차이는 있

으나 현장에서 교사가 3R(reading, writing, arithmetic) 검사를 통

해 1차 선별된 아동들을 대상으로 필요에 따라 심화진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때 검사에서는 웩슬러 지능검사 혹은 선별 지능

검사와 언어 검사, 그리고 표준화된 읽기 검사를 실시하여 아동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게 된다(Ministry of Education, 2025).

초기 해독에 어려움을 보이는 아동의 읽기 교육에는 전통적

으로 파닉스 중심 읽기중재가 이루어진다. 파닉스 중재에서는 

음운인식 활동과 체계적인 해독활동을 통하여 자소와 음소의 이해

에서 시작된다(Kang, 2025; Kim, 2021; Lee, 2021). 이때 사용되

는 음운인식활동과 해독활동은 아동의 개별 검사 결과에 따라 수

준별로 다르게 제시하게 된다. 하지만 실제 초등학교 1~2학년 아

동들을 대상으로 읽기 치료 혹은 교육을 할 때 단계별, 체계적인 

무의미단어, 혹은 의미단어 수준으로만 지도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Rasinski et al., 2009; Wexler et al., 2008). 파닉스 중재 

시에 단어중심 접근이 기초 해독 기술을 익히는 데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학교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대부분의 글은 문장 수준 이상

의 긴 글들로 현재 아동의 수준에 따른 단어 중심 교육은 실제 학

교에서 읽기 활동과 괴리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차이를 아동의 

해독수준을 고려하여 초기 음운인식 및 해독 단계에서부터 읽기 

유창성과 쓰기 활동을 단어, 문장, 텍스트 수준의 읽기로 통합적으

로 지도하는 것이 요구된다(Graham & Hebert, 2010; Rasinski et 

al., 2009). 이때 사용하는 읽기 중재방법으로 동일 자료를 반복하

여 소리내어 읽는 과정은 소리와 철자 대응관계에 대한 암묵적 학

습을 강화하여 철자쓰기의 자동화로 전이된다(Graham & Hebert, 

2010; Stevens et al., 2017). 본 연구에서는 포괄적 접근으로 단

어, 문장, 텍스트로 확장되는 단계에서 따라읽기를 통하여 실제 맥

락 안에서 발생하는 음운변동에 반복 노출시켜 해독의 정확성과 

유창성을 함께 촉진해보고자 한다. 

난독증 아동의 읽기ㆍ쓰기에 관한 국내 연구들은 해독, 읽기

유창성, 철자쓰기 전반에 걸쳐 일반 아동과의 유의한 수행력 

차이를 보고하고 있다(Kang, 2025; Kim et al., 2024; Moon 

& Kim, 2026; Song et al., 2016). 특히, 자소-음소 불일치형 

낱말, 종성자소, 음운변동 규칙이 적용되는 단어에서의 어려움

은 고학년까지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Kim & Pae, 2025; Park, 

2019). 또한 난독증 아동의 철자 발달이 단순한 발달지연이 아

니라 여러 오류 수준이 공존하는 비전형적 경로를 따른다는 연

구도 있다(Kim, 2026). 

따라읽기(repeated choral reading)는 동일한 읽기자료를 치

료사와 같이 반복하여 읽는 것으로 읽기 유창성 활동에서 사용되

며 해독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학습장애, 읽기 부진 아

동을 대상으로 그 효과가 입증된 바 있다(Stevens et al., 

2017). 초기 해독은 음운처리ㆍ어휘에 의존하고 난독 아동은 형

태소 인식 결함, 자소-음소 불일치 단어 해독 및 철자쓰기에 어려

움을 가지고 있다(Moon & Kim, 2026). 반복적인 따라읽기는 단

어 재인의 자동화를 촉진하고 음운-철자 대응관계에 대한 암묵적 

학습을 강화함으로써 철자쓰기 능력 향상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Graham & Hebert, 20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기 

음운인식과정과 해독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읽기유창성 활동과 

쓰기 활동으로 따라읽기 중재를 제안하고자 한다. 실제로 초등학

교 1~2학년 난독증 고위험군 아동에게 언어재활사가 사용될 수 

있는 중재로 그 효과에 검증을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따라읽기 중재가 초등학교 저학년 난독증 위험군 아동의 

읽기 해독 향상에 미치는 효과는 어떠한가?

둘째, 따라읽기 중재가 초등학교 저학년 난독증 위험군 아동의 

철자쓰기 능력에 미치는 효과는 어떠한가?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이 연구에는 발달성 난독 아동으로 진단받은 1~2학년 아동

으로 한국 비언어 지능검사(K-CTONI-2, Park, 2014)에서 

도형척도 지능지수 85 이상이며, 수용ㆍ표현 어휘력 검사

(Receptive & Expressive Vocabulary Test: REVT, Kim et 

al., 2009) 결과 수용어휘의 표준편차가 –1SD 이상으로 어휘발

달에서 정상발달에 속하며, 한국어 읽기검사(Korean 

Language-based Reading Assessment: KOLRA, Pae et al., 

2015) 듣기이해 표준점수가 85 이상으로 정상수준이며 해독 

부분은 표준점수 70점 미만인 아동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담임 

교사로부터 시력 및 청력, 신체, 운동 능력 발달에 문제가 없다

고 보고된 아동이었다(Table 1).

Case
Age 

(months)
Sex K-CTONI-2 KOLRA-lc REVT-r (mo)

A 87 Male 102 103 89

B 92 Male  96  93 87

C 94 Female 100  97 93

Note. K-CTONI-2=Korea version of Comprehensive Test of Nonverbal 
Intelligence-second edition (Park, 2014); KOLRA-lc=Korean Language 
based Reading Assessment-listening comprehension (Pae et al., 2015); 
REVT-r=Receptive & Expressive Vocabulary Test-receptive (Kim et 
al., 2009).

Table 1. Participants’ information

대상자 A는 초등학교 1학년 남아로 KOLRA 검사 결과, 해독에

서 원점수 12, 표준점수 32, 읽기이해 원점수 0, 표준점수 80, 문

단글 읽기유창성 원점수 1.5, 표준점수 56으로 나타났다. 해독은 

자소-음소 일치에서만 가능하였다. 받아쓰기에서 ‘나라’를 제외한 

모든 문항에서 수행이 어려웠다. 읽기 시에는 받침있는 글자에서 

오류가 많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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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B는 초등학교 2학년 남아로 KOLRA 검사 결과, 해독에

서 원점수 10, 표준점수 19, 읽기이해 원점수 0, 표준점수 67, 문

단글 읽기 유창성 원점수 5.5, 표준점수 59로 나타났다. 해독은 자

소-음소 일치에서만 가능하였다. 받아쓰기에서 1번 문항 ‘나라’를 

제외하고는 쓰기 어려워하고 ‘못하겠어요, 몰라요’ 등으로 쓰기 수

행 어려워하였다. 읽기 시에 기본 자음과 모음도 자주 헷갈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자신의 이름에서도 모음의 위치를 좌우 대치하는 

오류를 보였다.

대상자 C는 초등학교 2학년 여아로 KOLRA 검사 결과, 해독에

서 원점수 38, 표준점수 64, 읽기이해 원점수 4, 표준점수 79, 문

단글 읽기유창성 원점수 16.4, 표준점수 76으로 나타났다. 해독은 

자소-음소 일치에서 34점, 자소-음소 불일치에서 4점을 받았다. 

받아쓰기 12점으로 ‘앤날/옛날’, ‘들불/등불’, ‘놀래는/노래는’ 등으

로 받침과 불일치낱말에서 오류를 보였다. 읽기에서 기본적인 읽

기는 가능하였으나 음운변동이 일어나는 경우에 어려움을 보였다.

2. 연구 도구

1) 검사 도구

대상 아동을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검사를 실시하였다. 

대상 아동들의 인지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한국 비언어 지능검사

(K-CTONI-2, Park, 2014)를, 읽기 수준(낱말 해독, 듣기 이해)

을 확인하기 위하여 한국어읽기검사(KOLRA, Pae et al., 2015)

를 실시하였고, 언어 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수용ㆍ표현 어휘력 

검사(REVT, Kim et al., 2009)를 실시하였다.

2) 측정 도구

해독과제는 KOLRA,의 해독과제와 한글 또박또박(Korea 

Institute of Curriculum and Evaluation, 2018)을 수정ㆍ보완한 

비표준화된 검사 도구로 사전ㆍ사후 해독검사를 읽기과제로 사용

하였다. 비표준화된 해독검사는 총 55점 만점으로 기본모음(10문

항), 기본자음(9문항), 다양한 자음(8문항), 자모낱말(6문항), 1음

절받침(7문항), 대표받침(7문항), 음운규칙(8문항)으로 구성되었

다. 쓰기과제는 KOLRA의 받아쓰기 과제를 사전과 사후 검사로 

사용하였고, 회기별 쓰기과제로 차곡차곡한글파닉스(Kang et al., 

2025)에서 발췌한 2~3음절의 자소-음소 불일치 의미 및 무의미 

낱말 10개를 받아쓰기 하도록 하였다. 해독검사와 회기별 쓰기과

제에 사용된 낱말 예를 Appendix 1, 2에 제시하였다.

3. 연구 절차

이 연구는 ○○시 난독증 고위험군으로 진단받은 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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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를 실시하였다. 평가와 치료중재는 언어재활사 1급 자격증

을 소지한 경력 20년 이상의 언어재활사가 개별적인 공간에서 

일대일로 실시하였다. 연구의 절차는 사전평가, 기초선, 중재, 사

후평가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대상자가 중다간헐기초선 설계에 따

라 대상자 A 중재가 시작되면 대상자 간 시기를 두어 순차적으로 

개별중재를 실시하였다. 기초선 3회 실시 후, 중재는 주 1회 50분

간 개별적으로 아동의 수행 수준에 맞게 단계적 난이도가 조정되

도록 구성하였다. 각 회기 마지막에는 쓰기활동으로 자소-음소 불

일치 의미 및 무의미 낱말 10개를 받아쓰도록 하였다. 중재 종료 

후 사전 평가와 동일한 방법으로 사후 평가를 실시하여 프로그램 

적용 전후 변화를 비교하였다. 중재 2주 후에 유지를 확인하기 위

하여 해독과 철자쓰기 검사를 실시하였다.

4. 중재 프로그램

중재에 사용된 자료는 따스함 기초편(Baeumchanchan 

Research Society of Good Teacher Movement, 2021b)과 실

력편 봄(Baeumchanchan Research Society of Good Teacher 

Movement, 2021a)에 있는 읽기 자료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중

재절차는 3단계로 구성되었으며, 각 단계는 Figure 1과 같다. 각 

3단계의 중재절차는 첫째, 치료사 시범읽기(modeling), 둘째, 치

료사와 아동의 동시 읽기(choral reading), 셋째, 아동의 3회 반

복 읽기(repeated reading), 마지막으로 아동의 독립읽기

(independent reading)의 순서로 동일하게 진행하되 읽기 단위

는 낱말에서 문장, 텍스트로 확장하였다. 1단계(낱말 수준: 국물, 

꽃...)에서는 읽기자료에 나오는 20개의 단어를 치료사가 읽어주

기, 아동과 치료사가 같이 읽기, 아동이 치료사를 따라서 반복하여 

3회 읽기를 실시하였다.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연습한 단어로 만

들어진 10문장을 치료사가 읽어주기, 아동과 치료사가 같이 읽기, 

아동이 치료사를 따라서 반복하여 3회 읽기를 실시하였다. 3단계

에서는 텍스트 수준으로 2단계 문장이 포함된 50절 이하의 읽기글

을 앞서와 같은 방법으로 훈련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아동이 글을 

혼자서 읽도록 하였다. 중재에 사용된 단어, 문장, 읽기수준별 활

동에 대한 예문은 Appendix 3에 제시하였다.

Figure 1. Choral reading intervention procedure

5. 결과 처리

본 연구는 중다간헐기초선 설계(multiple probe design across 

participants)를 적용하여 각 대상자의 기초선 실시 후, 안정화 수

준이 확인되면 중재를 도입하였다. 해독 중재효과는 각 대상자의 

사전과 사후 검사 결과를 비교분석하였고, 회기별로 진행된 쓰기 

중재효과는 비중복비율(percentage of non-overlapping data: 

PND)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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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결과

1. 읽기 해독 능력의 변화

따라읽기 중재 전과 후의 해독수행능력을 비표준화 읽기 해독검

사로 실시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아동 모두 비표준화 읽기해독

검사에서 전체 원점수 55점 만점의 과제 수행에서 사전에 비해 사

후 검사 결과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 A는 원점수 사전 

40점에서 53점으로 향상되어 초기에 보인 대표받침에서 중재 이후 

오류 없이 읽기 가능하였다. 대상자 B는 사전 기본모음에서도 오류

를 보이고 일관성이 없는 오류를 보였으나, 사후에는 음운규칙적용

에서만 어려움을 보여 사전 25점에서 사후 53점으로 향상된 모습

을 보였다. 대상자 C는 사전 받침글자와 음운규칙적용에서 어려움

이 있었으나 중재 이후는 해독에서 모든 과제 수행이 가능하여 사

전 점수 43점에서 55점 만점으로 사후검사 결과가 나타났다.

Reading decoding 
(maximum score)

A B C

Pre- Post- Pre- Post- Pre- Post-

Basic vowels (10)  9 10  6 10 10 10

Basic consonants (9)  9  9  6  9  9  9

Various consonants (8)  7  8  6  8  8  8

Letter-sound words (6)  5  6  2  6  3  6

Single-syllable final 
consonants (7)

 6  7  3  7  6  7

Representative final 
consonants (7)

 4  7  1  7  4  7

Phonological rules (8)  0  6  1  6  3  8

Total score (55) 40 53 25 53 43 55

Table 2. Reading decoding pre- and post-test results

이러한 향상은 KOLRA 해독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Figure 

2). KOLRA 해독(총 80문항)에서 대상자 A는 사전 12점에서 사후 

38점, 대상자 B는 사전 10점에서 사후 44점, 대상자 C는 사전 

38점에서 사후 66점으로 향상되었다. Figure 2에 제시된 

KOLRA 해독에서는 세부적인 결과를 살펴보면 대상자 A는 의미낱

말 자소-음소 일치과제(real word-consistent: RW-consistent)에

서 7점에서 15점, 의미낱말 자소-음소 불일치과제(real 

word-inconsistent: RW-inconsistent)에서 0점에서 8점, 무의미낱

말 자소-음소 일치과제(non word-consistent: NW-consistent)에

서 5점에서 12점, 무의미낱말 자소-음소 불일치과제(non 

word-inconsistent: NW-inconsistent)에서 0점에서 3점으로 모든 

영역에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 B와 C도 전영역에서 향

상을 보였다(Figure 2).

2. 철자쓰기 능력의 변화

회기마다 진행된 철자쓰기 능력의 변화는 Figure 3과 같다. 대

상자 A의 PND =16/16 ×100=100%, 대상자 B는 14/16 
×100=87.5%, 대상자 C는 16/16 ×100=100%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 모두 중재 효과가 있었으며 중재 후 실시된 유

지에서도 철자쓰기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읽기 중재 전과 후의 KOLRA 받아쓰기 결과는 Table 3과 

같이 아동 모두 받아쓰기 과제에서 사전에 비해 사후 검사 결

과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 A의 경우 초기에는 받아

쓰기 시에 여러 번 들려주기를 요구하였고, 쓰기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으나 사후에는 다시 들려주기를 요구하지 않고 혼자서 빠

르게 쓰기 가능하였다. 대상자 B는 읽기보다 쓰기에서 더 어려움

이 있었던 아동으로 사전에는 받아쓰기 과제를 중도에 그만두었으

나 사후에는 마지막 문항까지 실시 가능하였다. 대상자 C는 음운

규칙 적용한 받아쓰기에서 오류가 있었던 아동으로 사후에는 향상

된 모습을 보였다.

Figure 2. KOLRA decoding pre- and post-test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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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단계별 따라읽기(staged choral reading) 중재를 통하

여 단어재인능력, 음운과 철자의 대응관계에 대한 자동화를 통하여 

읽기 부진 아동의 해독과 쓰기 능력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따라읽기 중재는 난독증 고위험군 대상자 3명 

모두의 읽기 해독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 KOLRA 해독 과제

에서 대상자 A는 12점에서 38점, 대상자 B는 10점에서 44점, 대

상자 C는 38점에서 66점으로 뚜렷한 향상을 보였다. 비표준화 해

독 검사에서도 대상자 A 총점 40점에서 53점, 대상자 B 25점에서 

53점, 대상자 C는 43점에서 만점인 55점으로 주목할 만한 향상을 

보였다. 특히, 대상자 모두 가장 취약했던 자소-음소 불일치한 낱

말읽기에서 연음화, 경음화, 비음화 등의 복잡한 음운변동이 적용

되는 모습을 보여 반복적 따라읽기가 암묵적 학습을 강화한다는 

이전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Graham & Hebert, 

2010; Stevens et al., 2017). 이러한 결과는 반복적 읽기 중재가 

읽기부진 아동의 해독과 읽기 유창성을 향상시킨다고 보고한 선행

연구들과도 일치한다(Stevens et al., 2017; Wexler et al., 2008). 

Stevens 등(2017)의 연구에서 읽기 유창성 중재 연구를 종합한 

결과, 반복 읽기가 학습장애 아동의 해독 정확성과 유창성 모두에 

긍정적 효과를 가진다고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실시한 단계

적 따라읽기가 단어에서 문장, 텍스트 수준으로 확장되면서 아동이 

개별 자소-음소 대응을 넘어 문맥 속에서 음운규칙을 적용하는 능

력을 습득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KOLRA 해독의 세부영역

분석에서도 의미낱말 및 무의미낱말 모두에서 자소-음소 일치 낱

말과 불일치 낱말 전 영역에 걸쳐 향상이 확인되었다. 따라읽기 중

재가 해독 능력의 전반을 포괄적으로 향상으로 특히, 아동들이 어

려워하는 무의미낱말 해독에서의 향상은 아동이 개별 단어를 통암

기한 것이 아니라 자소-음소 대응 규칙 자체를 이해하고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중재 전에 가장 

낮은 해독 수행을 보인 대상자 B아동은 음운변동과 상관없이 기본

모음에서도 오류가 비일관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을 보였으나 중재 

Figure 3. Writing score results

A B C

Writing score 
(30)

Pre- Post- Pre- Post- Pre- Post-

1 19 1 20 12 28

Table 3. KOLRA writing pre- and post-test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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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는 글자와 소리를 정확하게 연결하기가 가능하여 자소-음소 

일치 낱말에서는 해독의 오류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순한 낱자를 읽는 수준에서 벗어나 체계적으로 반복 읽기 활동을 

실시하는 것이 초기 해독 습득 단계에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둘째, 따라읽기 중재는 난독증 고위험군 대상자 3명의 철자쓰기

활동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기별 철자쓰기 수행

에 대한 비중복비율분석 결과, 대상자 A와 C는 100%, 대상자 B

는 87.5%로 ‘매우 효과적’으로 향상된 것을 볼 수 있다(Scruggs 

& Mastropieri, 1998). KOLRA 받아쓰기 사전-사후 결과에서도 

대상자 A는 1점에서 19점, 대상자 B는 1점에서 20점, 대상자 

C는 12점에서 28점으로 모든 아동에게 현저한 향상이 확인되

었다. 이러한 철자쓰기 향상은 읽기 중재가 쓰기 능력에도 전이될 

수 있다는 Graham과 Hebert(2010)의 관점을 뒷받침하는 결과로 

읽기와 쓰기가 공통의 언어적ㆍ인지적 기반을 공유하므로 한 영역

의 향상이 다른 영역으로 전이된다고 보았는데, 본 연구에서 별도

의 쓰기 교수 없이 회기 말미의 받아쓰기 활동만으로 철자 능력이 

향상된 점은 따라읽기를 통한 음운-철자 대응관계의 암묵적 학습

이 철자 표상 형성으로 이어졌음을 보여준다. 특히, 대상자 A의 

경우는 초기 받아쓰기 시에 반복 청취를 요구하고 쓰기에 오랜 시

간이 소요되었으나 사후에는 반복청취 없이도 쓰기가 가능하였다. 

대상자 B는 쓰기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고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

였으나 사후에는 전 문항을 완수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상자 C는 

음운변동 규칙이 적용되는 받아쓰기에서 오류가 사후에 줄어든 모

습을 보였고, 스스로 수정하는 모습도 보였다. 대상자 모두 철자 

처리의 자동화가 이루어져 쓰기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들고 수행시

간이나 정확도에서도 향상된 모습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 난독증 위험군 아동을 대상으로 

따라읽기 중재를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이에 해독과 철자쓰기 능력

의 향상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대상자 모두 해독과 철

자쓰기에 향상을 보여, 단어-문장-텍스트로 이어지는 단계적 따라

읽기 중재가 효과적이었음이 입증되었다. 이는 읽기수준이 낮은 아

동의 경우 단어 중심의 파닉스 접근만으로는 실제 학교 생활에서 

접하는 문장 수준 이상의 글 읽기와 괴리가 생긴다는 점에서

(Park, 2019; Rasinski et al., 2009; Wexler et al., 2008) 대

안적인 중재방법으로 단어에서 텍스트로 확장되는 단계적 설계가 

기초 해독 기술과 실제적 읽기 활동 사이의 간극을 메울 수 있음

을 보여준다. 특히 국내 초등학생의 약 9~10%가 읽기 어려움을 

보이는 현실(Yoo et al., 2018)과 문해력 부진이 전 교과 학업 성

취 및 자아존중감 저하로 이어진다는 점(Ministry of Education, 

2025; Moon & Kim, 2026)을 고려할 때, 언어재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통합적 읽기ㆍ쓰기 중재의 임상적 근거를 제시하

였다는 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자가 3명으로 그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고, 둘째, 중재 기간이 20회기로 

장기적인 중재효과에 대한 검증이 충분하지 못하였다. 셋째, 본 연

구는 단계적 따라읽기 중재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으나 학령기 

아동의 다양한 읽기 노출에 대한 학습경험에 대한 영향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후속적으로 중재 효과의 지속성과 일반화의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진다면 좋을 것으로 여겨진다.

언어재활 임상에서 난독증 위험군 아동에 대한 중재의 임상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의의를 가지며, 조기 발견

과 집중적 개별화 중재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

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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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일 학교명

학년/반 아동명

평가 사전 / 사후 검사자

No. 영역 문항 점수

1 기본 모음 어  유  이  오  야  아  우  에  애  으 /10

2 기본 자음 바  고  더  재  라  모  니  수  흐 /9

3 다양한 자음 타  까  짜  파  카  싸  따  빠 /8

4 자모 낱말 더호  로개  니보  버주  두카  수머 /6

5 1음절 대표 받침 낱말 간  갇  갑  감  강  갈  각 /7

6 대표 받침 낱말 너론  하잠  드옥  조빌  사톱  기믿  바쿵 /7

7 음운규칙: 연음화ㆍㅎ탈락 닿아  악어  좋아  넣은  길이  단어  쌓을  직업 /8

평가 결과 /55

Appendix 1. Literacy pre- and post-intervention assessment record sheet

회기 실시일 아동명

No. 영역 문항 점수

1 의미단어 ① 문어  ② 쌓여  ③ 목욕  ④ 먹도록  ⑤ 굳히다  ⑥ 밭이  ⑦ 맞혀서  ⑧ 낙지    ⑨ 입학  ⑩ 국어 /10

2 무의미단어 ① 맣이  ② 감안  ③ 뭅시  ④ 박알    ⑤ 낱하    ⑥ 극가  ⑦ 욕아    ⑧ 춛이다  ⑨ 맡이  ⑩ 삭히 /10

쓰기 결과 /20

Appendix 2. Writing tasks by session in the Chagok-Chagok Hangeul phonics program: Examples of grapheme–phoneme inconsistent 
real and nonsense words (2~3 syllables)

회기 실시일 오늘의 읽기 주제 [여름 방학]

Stage 문항 반복읽기 횟수

1 단어(20개)
여름/ 방학/ 내일/ 초등학교/ 무엇/ 할아버지/ 댁/ 자전거/ 물놀이/ 물총/
잠/ 행복/ 생각/ 기대/ 정말/ 않는다/ 할까/ 싶다/ 실컷/ 된다

2 문장(10개)
여름방학이다/ 첫 방학이다/ 무엇을 할까?/ 할아버지 댁에/ 자전거를 타고/ 물놀이도 하고 싶다/ 
잠이 오지 않는다/ 행복한 밤이다/ 정말 기대된다/ 실컷 놀고 싶다

3 읽기글

42어절 읽기글(따스함 기초편. p.24 참조)
내일부터 여름방학이다. 초등학교에서 하는 첫 방학이다. 여름방학 동안 무엇을 할까? 먼저 할아버지 댁에 
가고 싶다. 할아버지와 자전거를 타고, 물놀이도 하고 싶다. 물총도 가져가서 실컷 놀고 싶다. 여름방학에 할 
것을 생각하니 잠이 오지 않는다. 행복한 밤이다. 정말 기대된다. 나의 첫 여름방학!

Appendix 3. Examples of target words, sentences, and level-specific reading activities in the “Ttaseumham” inter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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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본 연구는 초기 음운인식과정과 해독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읽기 및 쓰기 활동으로 따라읽기 

중재 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를 위해 초등학교 1~2학년 난독증 위험군 아동을 대상으로 단계적 

따라읽기(staged choral reading) 중재를 적용하여 읽기 해독 능력과 철자쓰기 능력의 효과적인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방법: 연구 대상은 ○○시 교육청에서 난독 위험군으로 진단받은 초등학교 1~2학년 아동 

3명으로 대상으로 중다간헐기초선 설계를 적용하였다. 중재는 2025년 6월부터 11월까지 주 1회 

50분씩 총 20회기 실시하였으며, 중재는 단어→문장→텍스트 수준의 3단계로 구성된 따라읽기 

중재를 개별 적용하였다. 

결과: 첫째, 대상자 3명 모두 읽기 해독 능력에서 사전에 비하여 사후 검사에서 향상된 수행수준을 

보였다. KOLRA 해독 점수에서도 대상자 모두 향상되었으며, 비표준화 해독 검사에서도 자소-음소 

일치와 불일치 모든 하위 영역에 걸쳐 향상이 확인되었다. 둘째, 철자쓰기 능력에서 대상자 A와 C의 

PND는 100%, 대상자 B는 87.5%로, 중재 효과가 나타났다. KOLRA 받아쓰기 사전ㆍ사후 비교에서도 

대상자 모두 향상이 확인되었다. 철자쓰기는 중재 종료 후 유지 단계에서도 효과가 지속되었다. 

결론: 이 연구는 단어-문장-텍스트 수준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따라읽기 중재와 회기별 쓰기 활동의 

통합은 초등학교 저학년 난독증 위험군 아동의 읽기 해독 및 철자쓰기 능력을 포괄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유지단계에서도 효과가 지속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언어재활 임상 현장에서 난독증 위험군 아동에 대한 따라읽기 기반 읽기ㆍ쓰기 통합 중재의 

임상적 근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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